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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의오동나무도나라의것

청렴기리는마을광장글귀

사당충무사주민성금건립

거북선만든굴강(屈江)남아

김양식…주민들풍족한삶

이순신장군을기리는충무사. 발포진성과나란히자리하고있다.아래는마을앞도로변의노거수와어우러진기념비.비석에 이충무공머무시던곳이라고새겨져있다.

고흥발포마을

포구가 부산하다. 크레인이김양식용

자재를배에싣느라바쁘게움직이고있

다.자재를가득실은배는바로포구를빠

져나가 양식장으로향한다. 저만치보이

는바다에는김양식시설이빼곡하다.빈

바다에는낚싯배들이군데군데떠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고흥 발포다. 발포 앞바다는조선시대에

조운선(漕運船)이 다니던 바닷길이었

다.조운선은세금으로거둔곡식을싣고

서해안을 거쳐 한양과 개경으로 올라갔

다.바닷바람이거칠고파도가높을때면

쉬어가기도 했다. 지금도 매한가지지만

남해에서서해로가는배는고흥남쪽해

안을지나야한다.고흥은요충지였다.

바다에서기이하게생긴바위가아스라

이보인다. 한폭의그림이다. 흡사돌로

만든문(門)처럼생겼다.활개바위다.조

선시대에해상훈련을하던수군의모습을

닮았고, 돛배가활개를치는것처럼보인

다고 활개바위로이름붙었다.

활개바위는 이순신바위로도 불린다.

이순신이이끈함대가활짝편학의날개

처럼보였다는것이다.입에서입으로전

해진얘기라는게마을어르신들의말이

다.

발포는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에속한

다. 포구의모양새가스님의밥그릇을닮

았다고 발포(鉢浦) 다. 마을에 성이 있

었다고 성촌 성포 성두로도불렸다.

마을

뒷산에백로왜가리서식지도있다.지난

봄찾아온백로와왜가리떼는내년봄을

기약하고가을에떠났다.발포해수욕장도

멋스럽다.

마을 앞 도로변에서노거수한그루가

눈길을끈다. 나무아래에비석이세워져

있다.비석에 이충무공머무시던곳이라

고새겨져있다.기념비는 1955년에세워

졌다.

발포마을은이순신과엮인다.임진왜란

이일어나기전,이순신이이곳에머물렀

다.이순신이 36살때인1580년종4품만

호(萬戶)가돼서발포에왔다. 만호는오

늘날의 해군대대장(중령급)에 해당된

다.재임기간은1년6개월이었다.이순신

은왕명을받은군기경차관(軍器敬差官)

서익의 무기관리소홀 보고에따라파면

됐다. 군기경차관은군부대검열관을일

컫는다.

이에 앞서 이순신은 32살(1576년)에

급제하고그해12월동구비보(함경도삼

수)의 군관(종9품)으로 발령받았다.

1579년 2월엔훈련원봉사(종8품)로승

진,한양에서생활했다.같은해10월충청

병영(서산 해미읍성)으로 밀렸다. 병조

정랑(정4품)서익이자신의친지를특별

승진시키려는데대해

항의하다가좌천된것

이다.병조정랑은지금

의국방부인사과장급

이다. 이순신의 발포만호파면도서익의

보복성이짙었다.

길지 않은기간이었지만, 이순신의발

포 부임은 큰 의미를 지닌다. 종8품에서

여러 단계를건너뛴초고속승진이었다.

뭍에서만 복무했던 이순신이 처음 수군

(水軍)으로발령받고, 근무한곳이다.이

순신에게발포만호는첫지휘관경험이었

고, 전라좌수영과의인연이기도했다.

이순신은발포만호로있으면서남해안

의실상을속속들여다봤다.바닷길도체

험했다. 평생후견인이될남도사람들과

의인연도여기서맺기시작했다.

발포만호이순신은청렴하고강직한생

활을보여줬다. 이에따른일화도전해지

고있다. 이순신의행적과일화, 일기,장

계등을망라해 1795년에펴낸〈이충무

공전서〉에나온이야기다.

당시 발포진성객사뜰에큰오동나무

가 있었다. 이순신의직속상관인전라좌

수사 성박이 부하에게 오동나무를 베어

오도록했다.좋아하는거문고를만들욕

심이었다.하지만전라좌수사의하급자인

만호 이순신에의해거절당한다. 관청의

재물인데,사사로이쓸수없다는이유였

다.

화가 난 성박은 이순신을 쫓아내려고

뒷조사를했다. 이순신의비리를찾을수

가 없었다. 조사할수록청렴하고강직하

다는이야기만나왔다고한다.

발포마을에이순신의청렴을기리는광

장이 만들어진이유다. 너럭바위에이순

신의청렴을기리는글귀(뜰의오동나무

도나라의것)가새겨져있다. 주변에오

동나무몇그루도심어졌다.최근에부러

심은것이다. 청렴서약을담은박석수천

개도주변에깔려있다.

이순신의충절을기리는사당충무사도

마을에있다. 1977년에주민의성금과지

방비를 더해 세웠다. 주민들은 해마다 4

월 28일이순신탄신때다례제를지내고

있다.

이순신이수없이드나들었을발포진성

의 흔적도 남아 있다. 일부는 복원했다.

진성은1490년에둘레560m,높이4m로

쌓았다. 도제산남쪽으로포구와이어지

는모양새를하고있다. 성곽은해안선을

따라 일직선, 성벽은사다리꼴을이루고

있다.평지의읍성과산성의절충형인평

산성이다.

성안에서동헌과객사, 동서남문, 망

루터가확인됐다.일부성벽은민가의담

장으로쓰이고있다.

거북선을만든굴강(屈江)도바닷가에

남아있다.오늘날의조선소인셈이다.이

순신과발포,이순신과함께한고흥사람

들, 임진왜란과정유재란이야기를보여

주는발포역사전시체험관도바닷가에들

어서있다.

발포는 한반도의남단고흥, 고흥에서

도남쪽끄트머리에딸린작은포구다.그

럼에도 부자마을이다. 김 양식을 많이

하면서남부럽지않게살고있다.성웅이

순신과임진정유재란을극복한호남사람

들의투혼도오롯이살아숨쉬고있다.작

지만큰포구,발포다.

여행전문시민기자/전라남도대변인실

이순신첫水軍근무…남도사람들과인연싹터
수군

발포항. 발포방파제에서본풍경이다.


